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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양평 프로젝트는 2000,새로운 예술의해 “미술 축제” 공모 당선작 중의 하나로서

올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열리게 되어있는 미술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첫 전시이다. 그리

고 이것은 작가 김용익과 일반 시민들의 공조로 이루어지는 공공미술의 참된 실행이다.

2. 전시작품 제작에 참여할 일반시민의 구성은 서울시민 100가족, 양평군민 100가족,

상봉 희망 이산가족 50가족, 주한외국인 50가족으로 되어 있다. 물 문제, 남북문제,

세계화 등 현 시대상을 아우르기 위한 인적구성인 것이다.

3. 서울 중심에서 바라보자면 팔당상수원지역 특히 양평은 반환경적 요소로 가득하다.

그러나 양평 속에 들어가보면 환경보전을 가장 큰 자구책으로 삼고 있음을 쉽게 만날

수 있다. ‘98년, 양평 군민들은 맑은 물을 사랑하는 환경 농업 도시로서의 양평, 문화

예술을 사랑하는 도시로서의 양평을 염원을 담는 ’8만 군민이 벽돌 한장 씩, 벽돌 8만

장 모으기‘라는 자발적 시민운동을 벌인 바 있다. 당시 모였던 벽돌이 바로 이번 양평

프로젝트의 기본 재료가 된다.

4.이번에 설치되는 양평프로젝트의 벽돌 조형물은 대지를 거스르며 솟아오르는 기념비

성을 배제하는 것이 자연 친화적인 환경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아 바

닥에 낮게 깔리는 모습을 띠고있다. 각 벽돌에는 양평 군민들의 손에 의해 맑은 물 사

랑과 환경 보전에 관한 바람을 나타내는 글들이 씌여진다.

5.전문가인 작가와 비 전문가인 일반 시민들이 만나 이루는 이러한 공공 미술은 새로

운 예술의 해가 추구하는 새로움의 개념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본다. 단순히 벽돌 조

형물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전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일

련의 이벤트들을 통해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(양평 군민) 들과 소비지역 주민(서울시민)

들간의 정서적 편차의 극복을 일궈내는 공공성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예술의 새로

운 개념이리라 확신한다.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8월 3일, 같은 날 국립 민속 박물관 주

최로 열리는 허수아비 축제와 접속되면서 이 축제에 참여하는 많은 서울 시민들이 자연

스럽게 맑은 물 사랑, 환경보전,등등의 글을 벽돌에 쓰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.

6.또한 이 프로젝트에서 양평의 농부들은 서울시민들에게 환경농산물로 만든 야채샐러

드를 제공하고, 양평 맑은물사랑 무용단, 강상 한소리패(양평 강상면 주민들로 이루어

진 풍물패) 는 양평의 문화를 제공한다. 이는 이 프로젝트가 “예술작품”이라는 폐쇄회

로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속으로 열리며 풀려간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며

이것은 바로 이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공공성의 중요한 한 측면이다.


